
한국 진출 일본계 기업들의 노사관계

◈ 본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과 일본 노동정책연구ㆍ연수기구가 4월 27

일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공동워크숍의 발제 내용을 요약한 것임

 - 일본투자기업의 한국진출 동기는 시장접근성, 고객수요 변화에 

대응 용이성으로 다른 아시아국가에 투자한 동기인 저렴한 노

동력 확보와는 차이가 있음

 - 일본투자기업의 60% 정도에서 노사관계, 80% 정도가 한국의 

인건비 급등을 주요한 문제로 보고 있음 

 - 일본 투자기업에서의 투쟁적 노조, 일본경영진과 한국인 근로자 

사이의 의사소통의 문제가 노사관계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

 - 일본 투자기업 사이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일부 기업에서

는 일본식 생산방식의 한국 이전을 성공적으로 하여 상당한 성

과를 거둠

 - 성공적 기업은 한국의 기존 제도와 관행이라는 장벽 앞에 한

국인 경영진과 관리자들이 일본식 생산방식의 이전을 위해 적

지 않은 시간을 들였으며 노조의 협력이 중요했음 

□ 한국노동연구원과 일본의 노동정책연구․연수기구는 4월 27일 롯데호텔에서 「한

국진출 일본기업 노사관계의 발전방향」이라는 주제로 공동워크숍을 갖고  3개

의 논문을 발표했음

○ 일본의 노동정책연구․연수기구의 사카이 스미오씨는 
- 일본투자기업의 한국진출 동기가 시장접근성, 고객수요 변화에 대응 용이성에 있

어 다른 아시아국가에 투자한 동기인 저렴한 노동력 확보와는 다름

- 한국 진출 일본기업의 60% 정도에서 노사관계가, 80% 정도에서는 한국에서 인

건비 급등을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음  

- 노사관계의 핵심적인 쟁점은 임금이었으며, 특히 노조의 대폭적인 임금인상 요구

였는데 한국의 임금상승률은 아시아 다른 나라의 임금상승률과 비교하여 매우 높

은 편이었음



- 또 다른 쟁점은 노조의 인정, 조합원 차별 등이었는데 이는 일본인 경영진과 한

국의 노조 사이에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에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

- 일본인 경영진은 한국노조가 너무 투쟁적이고 노동법제가 노동자측에게 유리하게 

되어 있으나 노사간의 신뢰구축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음.

- 또한 일반 노동자들과 일본인 경영자간의 커뮤니케이션의 부족과 한국인 중간관

리자를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상호 이해에서 어려움을 초래하

여 노사관계의 불안을 낳은 요인이 됨

○ 한국노동연구원의 배규식 연구위원은 

- 한국에 진출한 일본기업들은 한국의 노사관계, 인사관행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적

지 않은 노사분규를 경험해 왔고 현재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

※ 日本계 투자企業에서 1987년 이후 일어나 전체 노사분규는 약 50여건이었다. 

자동차 部品제조업이 15건, 전자제품 및 전자部品 9건, 화학 3건 기타 23건으

로 다양한 업종에서 일어났다. 파업사유로는 賃金 및 단체협약관련 분규가 가장 

많았고(31건), 구조조정 및 고용안정 관련(8건), 노조활동 보장(4건), 해고자 복

직(2건) 노사간의 감정악화의 장기화,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의 있었다. 파업

의 약 1/2이 한달 이내에 끝난 반면, 30% 이상은 파업이 한달 이상을 끈 것을 

알 수 있다. 

- 일본투자기업들 중에서도 경영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노사관계와 작업장 혁

신과 관련하여 상당한 차이가 발견됨

- 일본투자기업들이 일본식의 노사관계나 인사제도를 쉽게 이식하려는 시도는 크고 

작은 저항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부분적이며 점진적인 변화

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함

- 노사관계 관리는 일본인 경영진이나 파견된 일본인 관리자들을 통하기보다 한국

인 경영진이나 관리자들을 통하는 방법이 더 쉬울 수 있으며 일본인 경영진이나 

관리자들은 언어문제, 일본식 경영과 관리방식에 대한 우월성에 대한 확신 때문

에 한국 현장 노동자들에게 가까이 접근하기가 어려울 수 있음

- 또한 한국의 작업현장에서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작업장 혁신, 지속적인 개선, 높

은 품질의 제품생산은 가능하며 A전자는 일본 본사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

같이 50여개 해외공장 가운데 생산성과 품질이 좋은 공장 가운데 하나로 인정받

고 있으며 일본식의 Lean생산방식의 핵심적 원리들이 도입되어 정착되어 있음

- 다만 A전자 수준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중장기적 투자와 접근을 필요로 

하며, 노사관계를 협력적인 관계로 개편했을 때 가능함  

  자세한 내용은 발제문 참조


